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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dynamic capabilities and operational capabilities as well as inves-

tigates the effect of these capabilities and performance. We also test these relationships on two industry groups cate-

gorized into high-tech industries and low-tech industries. We collected 221 firms' data from a questionnaire surve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Korea. Empirical results show that dynamic capabilities and operational 

capabilities influence performance positively. In high-tech industries dynamic capabilities directly affect performance 

while marketing capabilities appear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ynamic capabilities and performance. 

Dynamic capabilities show no significant effect on performance for low-tech industries; however, operational capa-

bilities d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ynamic capabilities and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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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동 역량은 격하게 변화하는 환경 변화를 악

하고 수용하여 환경에 합하게 조직을 융합하고 재

구성하는 역량을 의미한다[50, 52]. 동 역량 이론은 

기존 역량 의 한계 을 보완하 지만 동 역량

의 개념과 범 가 기존 역량과 구분하기 어렵고 모

호하다는 비 이 지속되었다[57]. 이에 따라 운 역

량(operational capabilities)의 개념을 도입하여 동

역량과 구분지어 설명력을 높이고자 하 다[51]. 

동 역량은 기존의 운 역량을 변화하는 환경에 더 

잘 응할 수 있는 새로운 운 역량으로 수정하고 

재구성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량[50, 54]으로 제시되

었다. Collis[20]와 Winter[54]은 동 역량을 운 역

량을 재구성하는 상  역량으로 표 하 다. 반면 

Zahra et al.[56]와 Newey and Zahra[39]는 동

역량과 운 역량이 일방 인 계가 아니라 상호작

용한다고 주장한다. 

동 역량과 운 역량에 한 연구들은 주로 개념 

연구에 을 두었다[39, 54, 56]. 최근 동 역량과 

운 역량의 계를 검증한 실증 연구결과들이 제시

되고 있다[19, 41, 43]. Cepeda and Vera[19]은 미

션, 가치 비 과 같은 략이 동 역량을 매개하여 

운 역량에 향을 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Pavlou 

and El Sawy[41]와 Protogerou et al.[43]도 동 역

량이 운 역량을 매개하여 기업 성과에 유의한 향

을 다고 주장한다. 한, Protogerou et al.[43]은 

시장과 기술의 변화정도에 계없이 동 역량이 운

역량을 매개하여 기업의 성과에 향을 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동 역량이 기업의 성과에 향을 주는 

메커니즘은 충분하게 이해되고 있지 않다. 동 역

량이 기업성과에 직 으로 향을 주는 지 아니

면 간 으로 향을 주는 지는 여 히 불분명하

다[17]. 한 동 역량과 운 역량의 계와 동

역량과 운 역량이 기업성과 미치는 향이 기술과 

시장의 환경변화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41]. 일반 으로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서는 동 역량이 기업 성과에 많은 향을 

미치겠지만 기술과 시장의 변화가 상 으로 은 

산업에서는 동 역량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향

은 크지 않을 것이다.

최근 국외연구들에서는 환경 역동성을 고려한 역

량 간 계성 는 향성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 실증 연구의 부분은 제조업 특히 IT, 

하이테크산업에 집 하여 연구되어 측정범 가 제

한 으로 이루어졌다. 국내 산업 환경의 역동성을 

반 하여 역량 간 계성에 해서 비교분석한 연구

는 여 히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동 역량의 기업 성과에 

한 직 효과와 간 효과를 측정한다. 환경의 역동성 

정도에 따라 동 역량이 운 역량을 매개하여 신 

성과에 주는 지 직  효과를 보이는 지를 분석한다. 

환경의 역동성 정도를 고기술군 산업과 기술 산

업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기술 산업군은 기

회성, 유성, 성의 성격과 안정 인 변화 

환경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고기술 산업군은 

고기회성, 고 유성, 고 성의 성격과 역동 인 

변화 환경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다[13]. 한국의 

소 제조업체들을 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212개 응답 자료들을 구조방정식을 활용하

여 분석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동

역량과 운 역량의 정의와 계에 한 선행문헌

들을 비 으로 고찰하며 제 3장에서는 연구가설

을 제시한다. 제 4장에서는 개념연구 모형을 바탕으

로 실증연구 모형을 설계하고 구조방정식을 이용하

여 수행한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제 5장에선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시사 과 한계 을 설명한다.

2. 동 역량과 운 역량의 계

2.1 동 역량(Dynamic Capabilities)

동 역량(dynamic capabilities)은 Teece et al.

[52]의 연구에서 제안된 개념이다. 기존의 자원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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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Teece et al.

[52]
Eisenhardt and 

Martin[27]
Zahra and
George[55]

Teece
[50]

Pavlou and
El Sawy[41]

인지역량 ● ●

학습/흡수역량 ● ●

활용/통합역량 ● ● ● ●

조정/변환역량 ● ● ● ●

<표 1> 주요 연구들의 동 역량에 한 세부 속성 분류

과 역량기반 의 한계 을 보완하고자 ‘변화’

라는 부분에 을 맞춰, 격한 변화 환경에서 

응하고자 기업이 내부의 자원 는 구조를 재구성하

는 역량을 동 역량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7, 52]. 

동 역량은 구체 인 기능  역할을 수행하는 역량

(technical fitness)은 아니지만 진화  합성(evo-

lutionary fitness)의 측면에서 요한 의미를 가진

다[28]. 기능  합성(technical fitness)은 기업이 

구체 , 기능 (technical)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의 문제이고, 진화  합성(evolutionary fitness)

은 기업이 환경의 변화에 합하게 어떻게 변화해 

나갈 수 있느냐고 하는 본원  역량을 의미한다. 기

술  변화와 시장의 변화 그리고 다양한 경 환경의 

변화가 커질수록 자의 역량 뿐 아니라 후자의 역

량이 매우 요하게 된다. 기업이 지속 으로 기회

와 험요인에 한 탐색과 인지, 분석을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와 투자를 진행하고 한 조직 내

외부의 자원에 한 동원과 재배치를 통하여 지속

인 경쟁우 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핵심 인 역

할을 한다. 

동 역량의 세부 속성은 다양하게 정의되며, 크게 

4가지(인지역량, 학습/흡수역량, 활용/통합역량, 조

정/변환역량)로 분류될 수 있다. 인지역량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회와 험을 인식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을 의미하고, 학습/흡수역량은 외부의 

새로운 지식을 내부 조직이 학습하고 흡수할 수 있

는 역량을 의미한다. 활용/통합역량은 새롭게 획득

한 역량을 기존 역량에 융합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조정/변환역량은 기업 내부 특성에 합하게 융합하

고 통합함으로서 내부 구조를 새롭게 구성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역량을 의미한다[41].

2.2 운 역량(Operational Capabilities)

운 역량(operational capabilities)은 기업이 단기

으로 생존하는 것과 련된 역량을 의미하며, 일

반역량(ordinary capabilities)으로 불리기도 한다. 

기존의 시스템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매하고, 

연구 개발하는 등의 행동들이 이에 해당한다. Winter

[54]에서는 운 역량의 목 은 동일한 규모와 소비

자 집단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매하여 수익

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표 하고 있다. 운 역량은 

기업의 보편 인 역량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다양한 

역량들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활동의 요 요소를 3가지로 

구분하여 기술역량(technological capabilities), 마

역량(marketing capabilities), 리역량(mana-

gerial capabilities)을 하 역량으로 구성하 다. 기

술역량은 신제품 연구개발  생산과 연 된 기술개

발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고[18], 기술의 선택, 획득, 

개선  활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법을 포함하기도 한

다[44]. 마 역량은 공고, 유통,  등을 통해 소

비자들에게 신제품을 홍보하는 역량을 의미한다[25]. 

리역량은 조직 내에서 발생되는 운 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리해나가는 활동들을 수행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신제품 개발 단 에선 개발 과정의 리 

감독, 갈등의 리, 보상체계의 구축 등을 포함한다

[23, 41].

3. 가설 설정

3.1 동 역량과 성과

Pezeshkan et al.[42]은 동 역량에 한 89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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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연구를 분석한 결과 60% 이상의 연구가 동

역량이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동 역량은 제품, 서비스, 로세스 개발 등을 통해

서 기회를 만들어내고 성과에 정 인 향을 주

며[35, 36], 환경 변화에 맞춰 기업의 능률을 개선

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개선은 기업의 수익 창출에 

유의한 향을 다[30, 48]. 동 역량은 경쟁우

에 직․간  향을 미친다[45]. 

국내 외국계 자회사를 상으로 수행한 연구는 

동 역량이 경 성과에 유의한 향을 다는 실증 

결과를 도출하 고[1], 국내 나노기업을 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는 동 역량이 신성과에 유의한 

향을 다는 실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10]. 김

민성 외[2]는 국내 상장기업을 상으로 동 역량이 

조직성과에 유의한 향을 다는 결과를 도출하

고, 박찬선 외[5]는 고객서비스 담당자를 상으로 

동 역량이 조직성과에 정 인 향을 다는 실

증 결과를 도출하 다. 국내 IT벤처기업을 상으

로 수행한 실증연구에서 동 역량이 조직유효성에 

정 인 향을 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3], 

국내 무역회사를 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는 동

역량이 수출성과에 정 인 향을 다는 실증결

과를 제시하고 있다[11]. Hsu and Wang[31]는 

만의 첨단산업을 상으로 동 역량이 기업 성과에 

유의한 향을 다는 실증 결과를 도출하 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연구가설 1 : 동 역량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향

을  것이다.

3.2 운 역량과 성과

운 역량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

에서는 Pavlou and El Sawy[41]와 Protogerou et 

al.[43]의 연구 제안을 참고하여 기술역량, 마 역

량으로 하 역량을 구성하 다. 신제품 개발 과정

에서 기술  활동의 효율을 높이는 자원과 기술의 

존재는 요하며[21], 효율의 증가는 제품의 경쟁우

를 만들어내고, 결국 신제품 성과를 높이게 된다

[46]. 기업의 마 역량의 수 이 높을수록 신제품 

개발을 성공 으로 이루어진다[24, 26, 47]. 국내 연

구에서는 기술역량, 내부역량 등 기업이 보유한 운

역량이 기업 성과에 정(+)의 향을 다는 결론

을 도출하고 있으며[4, 8], 높은 수 의 내부역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 더 높은 수익과 성장을 창출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

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연구가설 2 :  운 역량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향을  것이다.

3.3 동 역량과 운 역량

Zott[58]는 동 역량은 운 역량 뿐만 아니라 경

제  성과에 향을 미치는 자원, 운  루틴, 경쟁

우 의 변화에 향을 으로서 기업 성과와 간

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Cepeda and Vera

[19]는 동 역량이 운 역량을 재구성함으로서, 경

쟁우 를 창출하고 결국 기업 성과를 창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실증 연구를 통해서 동 역

량이 운 역량에 정 인 향을 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Pavlou and El Sawy[41] 동 역

량과 운 역량은 정(+)의 상 계를 가지며, 신제

품개발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실증 결

과를 제시하고 있다. Protogerou et al.[43]에서도 

동 역량은 운 역량을 매개하여 성과에 유의한 

향을 다는 실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윤보성 외

[9]는 서비스기업을 상으로 동 역량이 운 역량

을 매개하여 서비스 신에 향을 미치며 결국 기

업 성과를 창출한다는 실증 결과를 도출하 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

한다.

연구가설 3 : 동 역량은 운 역량에 유의한 향

을  것이다.

연구가설 4 : 동 역량은 운 역량을 매개하여 성

과에 유의한 향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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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환경의 역동성과 동 역량과 운 역량의 

계

Collis[20]는 일반역량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 동

역량이라고 주장한다. 일반역량은 Winter[54]에 

의해서 운 역량으로 정의되었다. 동 역량은 상

역량으로서 운 역량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배열을 

가능하게 하며[27, 29, 57], 동 역량의 속성은 인지, 

흡수, 활용, 변환으로 구성된다[41]. 동 역량은 시

장의 변화를 인지하고 외부 정보를 흡수하여, 기업 

내부에 합하게 활용하여 최종 으론 기업의 구조

를 변환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의 운 역량

을 재구성하는 상 역량이 동 역량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Zahra et al.[56], Newey and Zahra

[39]는 개념연구를 통해서 동 역량과 운 역량이 

상호보완  계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동 역량과 운 역량의 계에 한 개념 연구

를 바탕으로 이후 연구자들은 실증 연구를 통한 검증

이 시도되었다[41, 43, 53]. Pavlou and El Sawy

[41]는 동 역량이 운 역량을 매개하여 신제품개발

성과에 유의한 향을 다고 주장하며, Protogerou 

et al.[43]도 동 역량이 운 역량을 매개하여 성과

에 유의한 향을 다고 주장한다. 

동 역량은 외부 자극에 반응하여 내부역량을 변

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운 역량과 유기 인 계를 

가진다. 결국 이러한 역량들은 외부 환경 조건에 

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 역량과 운

역량의 계와 동 역량과 운 역량이 기업성과 미

치는 향이 기술과 시장의 환경변화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다[27, 41]. 일반 으로 기술과 시장이 빠

르게 변화하는 산업에서는 동 역량이 기업 성과에 

많은 향을 미치겠지만 기술과 시장의 변화가 상

으로 은 산업에서는 동 역량이 기업의 성과

에 미치는 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환경의 역동성 정도를 고기술군 산업과 기술 산

업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개발인력 비 이 높

고, R&D 비 이 상 으로 높고, 제품 수명 주기

가 짧고, 다양한 신이 빈번히 발생하고, 경쟁 강

도가 심해 기업의 사망률이 높은 산업군이 고기술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4, 15]. Mohrman and 

Glinow[38]도 연구개발인력과 R&D 지출 비 이 

높고, 신기술의 출 과 기존 기술의 도태가 매우 빠

르며, 신기술의 응용을 통해 신제품과 신공정을 만

들어 매우 빠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산업들이 고기

술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동 역

량과 운 역량의 계가 성과에 미치는 향이 고

기술군 산업과 기술 산업으로 측정한 환경의 역

동성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연구 가설과 모형을 설정하 다.

연구가설 5 :  환경의 역동성 정도에 따라 동 역

량, 운 역량, 성과의 계가 다르

게 나타날 것이다.

4. 연구모형  연구방법

4.1 연구모형

본 연구의 개념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동 역량이 성과에 미치는 향, 2)운 역량이 성

과에 미치는 향, 3)동 역량이 운 역량에 미치

는 향, 4)동 역량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연구모형을 설계하 다. 

변하는 환경에서 합하고, 필수 인 역량으로 

정의되는 동 역량과 환경조건과 무 하게 기업 운

에 근간이 되는 운 역량 간 메커니즘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산업군을 구분하여 이러한 향성에 차

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 다.

환경의 역동성 정도를 Malerba and Orsenigo

[37]과 홍장표[13]를 참고하여 기술 산업군과 고

기술 산업군으로 구분하 다. 고기술 산업군과 기

술 산업군의 구분은 기술 자체의 수 에 따른 특성

과 기술 변화 수 에 따른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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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개념  연구 모형

4.2 연구방법 

4.2.1 자료수집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한국기술교육 학교 기술 신경 연구

소에서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 다. 매일경제에서 제공하

는 소기업 데이터를 무작  추출법을 활용하여 추

출하 으며, 지역  산업에 계없이 종업원 수 300

명 이하의 1,391개 소기업을 상으로 선정하 다. 

약 18%의 회수율로 총 252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

으며 설문 자료  결측값이 존재하는 40개의 설문

지를 제외하여 최종 212개 설문지를 분석하 다.

분석도구는 SPSS와 AMOS를 이용하여 설문

상의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한 빈도분석, 요인

의 타당성  신뢰도 분석을 확인하기 한 요인분

석을 수행하 고, 산업 간 비교를 한 검증을 해 

동일방법편의 검증을 수행하 다. 마지막으로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해 경로분석과 매개효과 검증을 

수행하 다.

4.2.2 변수의 조작  정의

본 연구는 Teece et al.[52], Teece[50], Eisenhardt 

and Martin[27]의 연구 개념에 기 하여 주요 변

수의 개념을 설정하고, 체 인 변수들의 구성은 

Pavlou and El Sawy[41]의 연구를 참고하여 동

역량의 속성과 운 역량의 속성을 구성하여 측정하

다. 동 역량은 4가지 하 역량으로 구성하 으

며, 운 역량은 3가지 하 역량으로 구성하 다.

동 역량의 하 역량(인지, 흡수, 활용, 변환) 4

가지에 해서 각각 1문항씩 구성하여 총 4개 문항

을 7  척도로 측정하 다. 기업의 운 역량은 조

직 내 일상 인 업무와 연계된 역량으로 기업의 업

무 로세스와 연 된다. 운 역량의 속성은 보편

으로 기술역량, 마 역량 는 고객역량, 리

역량 등으로 구성된다[23, 41].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기술역량과 마 역량에 해서 

각각 3개 항목씩 구성하여 7  척도로 측정하 다. 

종속변수는 기업성과를 Tang et al.[49]의 연구를 

참고하여 성과 측정변수로서 2개 항목을 설정하

다. 2개 항목은 경쟁사와 비교한 자사의 상  기

업성과로서 시장 유율 증 , 반 인 성과 만족

도에 해서 7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통

제변수의 경우, 업력과 기업 규모를 통제하 으며, 

업력은 2015년을 기 으로 설립 후 운 기간과, 총 

종업원 수로 측정하 다. 기업 규모는 측정값에 자

연로그를 취하여 이산값에 의한 향을 최소화하고

자 했다(<표 2> 참조).

환경의 역동성을 측정하기 해 Malerba and 

Orsenigo[37]과 홍장표[13]을 참고하여 업종을 기

으로 산업군을 기술 산업군과 고기술 산업군으로 

구분하 다. 기술 산업군은 기회성, 유성, 

성의 성격과 안정 인 변화 환경을 포함하며 고

기술 산업군은 고기회성, 고 유성, 고 성의 성격

과 역동 인 변화 환경을 포함하고 있다(<표 3> 참

조). 홍장표[13]의 분류에 따른 업종 구분과 일반

으로 사용되는 R&D 집 도에 따른 업종 구분을 비

교 분석한 결과, 방법론의 차이는 있으나 결과가 크

게 다르지 않았다. 



구 분 변수 측정방법
측정

방식
참고 문헌

통제

변수

업력 ∙2015에서 회사 설립년도를 뺀 값

규모 ∙총 종업원 수(2015년, 상시 근로자 수 기 )

종속

변수
기업 성과

∙경쟁사 비 최근 3년 간 시장 유율

∙경쟁사 비 최근 3년 간 성과 만족도

7

척도

Tang et al.[49],

Pavlou and El Sawy[41], 

독립

변수

운

역량

기술

역량

∙지속 으로 기능/성능이 변하는 성격의 신제품 

서비스 개발이 기술 으로 가능한지 연구 한다.

∙변화하는 기술 세부 특성에 응하는 기  성능을 

선정하기 한 반복검정을 수행 한다.

∙시제품, 견본품 등의 시험을 자주 수행하는 편이다.

7

척도

Song and Parry[46],

Pavlou and El Sawy[41]

마

역량

∙시장 특성과 트 드를 자주 확인 한다.

∙경쟁사의 재 제품  서비스를 정기 으로 평가 

한다.

∙상업화 계획에 따른 시장 조사 로그램을 단계별로 

여러 번 실행한다.

7

척도

동

역량

인지

역량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식별, 평가, 유입하는 

효과 인 방법(노하우/루틴)을 가지고 있다.

7

척도
Jaworski and Kohli[33], 

Weick and Roberts[53],  

Crowston[22],

Zahra and George[55],

Jantunen et al.[32],

Pavlou and El Sawy[41]

흡수

역량

∙외부에서 유입된 정보와 지식을 이해하고 흡수하는 

한 방법(노하우/루틴)을 가지고 있다.

7

척도

통합

역량

∙제품(서비스) 개발에 사용될(유용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이 효율 인 편이다.

7

척도

재구성

역량

∙회사의 기존 자원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생산자산으로 만드는데 성공 인 편이다.

7

척도

<표 2> 변수의 조작  정의

기회성․ 유성․ 성․안정 고기회성․고 유성․고 성․역동

기술 산업군 고기술 산업군

고기과실채소유지가공(151), 직물(172), 섬유염색(174), 

기타섬유제품(179), 제의복(181), 모피제품(182), 

가죽 가방 신발(191, 192, 193), 목제 나무제품(201, 202), 

출반(221), 라스틱제품(252), 유리제품(261), 

시멘트석회(263), 제1차 철강(271), 속주조(273), 

조립 속제품(281, 289), 기타 운송장비(359),

재생용 비 속가공원료(372), 곡물가공 분사료(153), 

기타 식품(154), 제사방 (171), 편조(173), 

골 지종이용기(212), 인쇄(222), 기록매체복제(223), 

기타 비 속 물제품(269), 일반목 용 기계(291), 

선박 보트(351), 가구  기타 제품(361, 369), 

재생용 속가공원료(371)

화학섬유(244), 고무제품(251), 도자기요업제품(262), 

가공공작기계(292), 특수목 용 기계(293), 

방송수신기 상음향기기(323), 시계  시계부품(334), 

자동차차체 트 일러(342), 자동차부품(343), 

낙농제품아이스크림(152), 음료(155), 펄 종이 지(211), 

코크스 석유정제 핵연료(231, 232, 233), 기 화합물(241), 

의약품(242), 기타 화학제품(243), 제1차 비철 속(272), 

무기 총포탄(294), 기타 가정용기구(295), 

컴퓨터 사무용기기(300), 기기계(311, 312, 313, 314, 315, 319), 

반도체 자부품(321), 통신방송장비(322), 의료기기(331), 

측정시험(332), 사진 학(333), 자동차  엔진(341), 

철도장비(352), 항공기 우주선(353)

<표 3> 환경역동성에 따른 산업분류

자료 : 홍장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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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증연구 모형(구조방정식)

4.2.3 실증연구 모형

본 연구의 실증연구 모형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연구가설의 모형은 운 역량을 하나로 제시하 으나, 

하 역량 2가지로 구분하여 동 역량-기술역량- 

성과, 동 역량-마 역량-성과로 이어지는 경로 

분석이 실시되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2, 3, 4 역시 

세부가설 a, b로 구분되어 검증되었다.   

5. 실증분석 결과

5.1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의 표본의 특성은 다음의 <표 4>와 같

다. 산업군을 고기술 산업군과 기술 산업군으로 

구분했을 경우, 체 212개의 기업  고기술 산업

군은 141개(66.5%), 기술 산업군은 77개(32.5%)

를 차지한다. 표본  20년 이상 된 기업이 188개 

기업으로 체의 88.6%를 차지한다. 표본 기업들

의 2015년 상시근로자 기 , 총 종업원 수는 10인 

미만인 기업이 5개(2.4%), 10인 이상 50인 미만인 

기업이 111개(52.4%),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기

업이 62개(29.2%),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

이 34개(16.0%)로 나타났다. 

특성 구 분 빈도 비율(%)

산업군
고기술 산업군 141 66.5

기술 산업군 71 32.5

기업연령

10년 이하 10 4.7

11년 이상～20년 이하 20 9.5

21년 이상～30년 이하 98 46.2

31년 이상～40년 이하 76 35.8

41년 이상 8 3.8

종업원 수
(2015년 기 )

10인 미만 5 2.4

10인～50 인 미만 111 52.4

50인～100인 미만 62 29.2

100인～300인 미만 34 16.0

<표 4> 표본 집단의 구성

5.2 측정항목의 신뢰성  타당성 평가

각각의 이론 변수들은 이미 문헌 연구를 통해서 

검증된 하 변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론 변수  

측정변수 선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탐색  

요인부석을 시행하 는데, 리역량의 설문항목은 

이론 구조에 맞지 않게 재되어 제거되어 최종

으로 12개 문항을 분석에 이용하 다. 

내생변수에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 최종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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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비표 화 회귀 표

재치
SMC

Estimate S.E. C.R. p

기술
역량

기능이 변하는 신제품 개발 가능성 연구 1 0.811 0.658

기 성능 선정을 한 반복검정 수행 1.068 0.067 15.976 *** 0.94 0.884

시제품, 견본 시험의 시행 빈도 높음 1.047 0.076 13.754 *** 0.821 0.674

동
역량

새로운 정보 식별  유입 노하우 보유 1 0.819 0.67

유입된 외부정보 흡수 노하우 보유 1.04 0.075 13.907 *** 0.829 0.687

새로운 지식 창출 과정의 효율성 1.105 0.073 15.08 *** 0.88 0.774

기존 자원 재구성을 통한 새로운 생산자산 확보 1.046 0.079 13.316 *** 0.804 0.646

마
역량

시장 특성과 트 드 확인 빈도 높음 1 0.744 0.553

경쟁사 제품  서비스의 정기  평가 0.992 0.09 11.02 *** 0.815 0.664

시장조사 로그램 반복 시행 0.976 0.089 10.922 *** 0.805 0.648

성과
시장 유율 1 0.96 0.444

성과 만족도 0.719 0.097 7.43 *** 0.667 0.922

NPAR  df p RMSEA GFI NFI RFI IFI TLI CFI CMIN/DF

30 96.931 48 .000 .070 .930 .942 .920 .970 .958 .969 2.019

<표 5> 측정모형의 평가

변수명 CR AVE
구성개념  간 상 계

기술역량 동 역량 마 역량 기업성과

기술역량 0.89 0.73 1.00 　 　 　

동 역량 0.88 0.71 0.50 1.00 　 　

마 역량 0.83 0.62 0.48 0.46 1.00 　

기업성과 0.95 0.88 0.25 0.31 0.30 1.00 

<표 6> 측정모형의 타당성 평가 결과

형에서   = 96.931, df = 48, p = 0.000, CMIN/df 

= 2.019, RMSEA = 0.070, GFI = 0.930, NFI = 

0.942, RFI = 0.920, IFI = 0.970, TLI = 0.958, CFI 

= 0.969로 분석되어 높은 합도로 나타났다. 표

재치는 모두 0.5 이상을 나타났으며, 다 상 자

승(SMC)은 0.4 이상으로 모두 나타났다(<표 5> 

참조).

측정모델을 평가하는 신뢰도는 개념 신뢰도(con-

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사용하 다. 개념 신뢰도의 

수용 가능한 신뢰도 수 은 0.70 이상이며, 평균분

산추출(AVE)은 0.5 이상이 되면, 신뢰도가 있는 것

으로 해석되는데, 본 연구 모형에서 모두 해당 기  

이상의 값이 도출되었으므로 충분히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타당성 검증을 해 기업성과

와 동 역량 간, 기업성과와 기술역량 간, 기업성과

와 마 역량 간, 동 역량과 기술역량 간, 동 역

량과 마 역량 간, 기술역량과 마 역량 간의 

분산추출지수와 결정계수(상 계수 제곱)를 비교한 

결과 모든 결정계수가 각각의 분산추출지수보다 더 

작게 나타났다(<표 6> 참조). 

타당성 검증을 해서 요구되는 3가지 타당성(개

념타당성, 집 타당성, 별타당성)에 해서 검증

한 결과, 다 상 자승(SMC) 값들이 모두 기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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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표 화
Estimate

비표 화
Estimate

S.E. C.R. P

기술역량 ← 동 역량 0.733 0.942 0.097 9.754 ***

기업성과 ← 기술역량 0.111 0.104 0.094 1.111 0.267

마 역량 ← 동 역량 0.713 0.761 0.089 8.519 ***

기업성과 ← 마 역량 0.255 0.29 0.119 2.424 0.015

기업성과 ← 동 역량 0.313 0.379 0.16 2.366 0.018

<표 7> 경로분석 결과( 체 산업군)

[그림 3] 구조방정식 모형( 체 산업군)

을 넘었기 때문에 개념타당성을 확보하 으며, 개

념 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의 값이 모두 기  값 이

상이기 때문에 집 타당성을 확보하 다. 별타당

성 역시 2개의 분산추출지수와 결정계수를 비교했

을 때 결정계수가 각각의 분산추출지수보다 작으므

로 별타당성을 확보하 다. 따라서 3가지 타당성

을 모두 충족하 기에 본 연구모형은 충분한 타당

성을 확보하 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모형에서 용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모두 정성 인 척도로 측정되어 동일방법편의(com-

mon method bias)에 의한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해서 Lindell and Whitney[34]의 

마커변수 편제거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하 고, 마

커 변수의 미사용 시와 비교하여 상 계의 설명

력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도출되어 동일방법편

의가 없다고 단되었다. 

5.3 연구가설의 검증 

산업군별 차이를 분석하기에 앞서 동 역량과 운

역량이 성과에 어떠한 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

하고자 체 산업군을 상으로 경로분석을 수행하

다(<표 7> 참조).

체 산업군의 경로분석 결과, 동 역량과 기술역

량(경로계수 = 0.73), 동 역량과 마 역량(경로

계수 = 0.71), 동 역량과 기업성과(경로계수 = 0.31), 

마 역량과 기업성과(경로계수 = 0.26)는 매우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

역량과 기업성과(경로계수 = 0.11)의 계는 유의한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3.1 산업군에 따른 조 효과 분석

조 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먼  자유모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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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표 화
Estimate

비표 화
Estimate

S.E. C.R. P

기술역량 ← 동 역량 0.707 0.945 0.13 7.25 ***

기업성과 ← 기술역량 -0.004 -0.004 0.113 -0.037 0.97

마 역량 ← 동 역량 0.732 0.78 0.109 7.178 ***

기업성과 ← 마 역량 0.186 0.222 0.164 1.353 0.176

기업성과 ← 동 역량 0.393 0.502 0.21 2.389 0.017

<표 9> 고기술 산업군 경로분석 결과

[그림 4] 고기술 산업군 경로분석 결과

Model DF CMIN P
NFI

Delta-1
IFI

Delta-2
RFI
rho-1

TLI
rho2

제약모델 5 5.382 0.371 0.003 0.003 -0.003 -0.003

<표 8> 모델 비교

제약모델을 설정하여 연구모형의 집단 간 차이 

비교가 가능한지를 검증하 다. 잠재요인 간 계

를 그 로 둔 자유모델과 두 집단 간 모수가 동일

하다고 제약한 제약모델을 비교함으로서 검증이 

가능하다. 제약모델은 잠재변인 간 계, 즉 경로

계수에 제약을 둠으로서 효과 크기가 동일하도록 

제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자유모델을 지지

한다면 조 효과가 있다고 단되고, 제약모델을 

지지한다면 조 효과가 없다고 단된다. 검증 결

과, 제약모델에 한 유의확률이 0.371로 p < .05

를 만족하지 못하므로(<표 8> 참조), 산업군 간 

차이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

된다. 

(1) 고기술 산업군 기

고기술 산업군의 경로 분석 결과, 동 역량과 기

술역량(경로계수 = 0.71), 동 역량과 기업성과(경

로계수 = 0.39), 동 역량과 마 역량(경로계수 

= 0.73)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기술역량과 기업성과(경로계수 = -0.00), 마

역량과 기업성과(경로계수 = 0.18)는 유의한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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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표 화
Estimate

비표 화
Estimate

S.E. C.R. P

기술역량 ← 동 역량 0.766 0.892 0.143 6.237 ***

기업성과 ← 기술역량 0.393 0.353 0.147 2.401 0.016

마 역량 ← 동 역량 0.664 0.622 0.119 5.247 ***

기업성과 ← 마 역량 0.355 0.396 0.162 2.45 0.014

기업성과 ← 동 역량 0.115 0.121 0.208 0.58 0.562

<표 10> 기술 산업군 경로분석 결과

[그림 5] 기술 산업군 경로분석 결과

(2) 기술 산업군 기

기술 산업군의 경로 분석 결과, 동 역량과 기술

역량(경로계수 = 0.77), 동 역량과 마 역량(경로

계수 = 0.66), 기술역량과 기업성과(경로계수 = 0.39), 

마 역량과 기업성과(경로계수 = 0.36)는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 역량과 기업성

과(경로계수 = 0.11)는 유의한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5.3.2 매개효과 검증 결과 

운 역량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소벨테스트(so-

bel-test)를 실시하 다. 각각의 비표 화 계수(Esti-

mate)와 비표 화 표 오차(SE)를 해당 식에 입하

면 소벨테스트 값이 나오게 된다. 소벨테스트의 결과값

은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 유의

미하다고 정되며[16],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체 산업군에서는 동 역량-기술역량-기업성과

(소벨테스트 값 = 1.099)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고, 동 역량-마 역량-기업성과(소벨테

스트 값 = 2.344)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

었다. 동 역량은 마 역량을 매개하여 기업성과

에 향을 다고 볼 수 있다. 동 역량의 직 인 

향성에 해서 통계 으로 유의하기에, 동 역량

은 마 역량에 부분 매개하여 기업성과에 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기술 산업군에서는 동 역량-기술역량-기업성

과(소벨테스트 값 =–0.035)와 동 역량-마 역

량-기업성과(소벨테스트 값 = 1.330)가 모두 기 값

에 미달하 으므로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검증되

었다. 동 역량의 직 인 향은 통계 으로 유의

하다고 나타났으므로, 고기술 산업군에선 동 역량

이 직 으로 향을 더 많이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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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계 Estimate S.E. 소벨테스트 수

동 역량 → 기술역량 0.942 0.097
1.099

기술역량 → 기업성과 0.104 0.094

동 역량 → 마 역량 0.761 0.089
2.344 부분 매개

마 역량 → 기업성과 0.29 0.119

(고기술) 계 Estimate S.E. 소벨테스트 수

동 역량 → 기술역량 0.945 0.13
-0.035 　

기술역량 → 기업성과 -0.004 0.113

동 역량 → 마 역량 0.78 0.109
1.330 　

마 역량 → 기업성과 0.222 0.164

( 기술) 계 Estimate S.E. 소벨테스트 수

동 역량 → 기술역량 0.892 0.143
2.241 완 매개

기술역량 → 기업성과 0.353 0.147

동 역량 → 마 역량 0.622 0.119
2.214 완 매개

마 역량 → 기업성과 0.396 0.162

<표 11> 매개효과 검증 결과

기술 산업군에서는 동 역량-기술역량-기업성

과(소벨테스트 값 = 2.241)와 동 역량-마 역량

-기업성과(소벨테스트 값 = 2.214)가 모두 기 값

을 넘었으므로 매개효과가 있는 것 검증되었다. 하

지만 동 역량의 직 인 향은 통계 으로 유의

하지 않았으므로, 동 역량은 기술역량과 마 역

량을 완  매개하여 기업성과에 향을 주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5.3.3 연구가설 검증 결과  토의

본 연구모형을 통해서 동 역량과 운 역량 간

의 계가 환경의 역동성 정도에 따라 어떻게 성과

에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 고, 실증 분석 

결과 산업군에 따라서 그 향성에 차이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운 역량은 기술 산업군에서만 

기술역량이 성과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고, 마 역량은 체 산업군과 기술 산업

군에서만 성과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기 때문에 연구가설 2는 부분 채택되었다. 

동 역량은 산업군에 계없이 기술역량과 마

역량에 모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3은 채택되었으며 Cepeda and Vera[19], 

Pavlou and El Sawy[41] Protogerou et al.[43]

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그런데 기업성과에 한 

직 인 효과는 산업군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 연

구가설 2는 부분 채택되었다. 

한, 운 역량의 매개효과를 검증 결과, 체 산

업군에선 마 역량만 동 역량을 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 고기술 산업군에서는 운 역량의 매

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술 산

업군에서는 운 역량이 동 역량을 완  매개하여 

성과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연구가설 4는 부분 채택되었다.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동 역량의 기업성과에 

한 간  효과와 직  효과가 환경의 역동성의 정도 

즉, 고기술 산업군과 기술 산업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체 산업군에서는 동 역량은 운 역량 

 마 역량을 통하여 기업성과에 간 인 향

을 주는 동시에 직 으로 기업성과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밝 졌다. 고기술 산업군에서는 직 효과

만이, 기술 산업군에서는 간 효과만이 통계 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기술과 산업의 변화가 빠른 

고기술 산업군에서는 동 역량이 기업성과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반면 운 역량은 기업성과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 역량이 

운 역량에 향을 미치나 재구성된 운 역량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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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단기간에 기업성과에 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는 환경의 역동성이 큰 산

업에서는 동 역량이 상 역량으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운 역량과 같은 수 에서 성과에 향을 

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환경이 안정 인 기술 

산업에서는 동 역량이 기업의 성과에 직 으로 

향을 주지 않고 운 역량을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기업성과에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는 동 역량과 운 역량의 정의와 개념

을 정리하고 역량 간 계성과 기업의 성과에 미치

는 향을 분석하고자 하 다. 동 역량과 운 역

량이 기업 성과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 지, 환경

의 역동성을 반 한 산업군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

하는지 분석하 다.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동 역량은 운 역량

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

역량은 기업 성과에 해 직 효과와 간 효과를 

모두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동 역량

의 기업성과에 한 향은 환경의 역동성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의 학술  기여로 첫째, 본 연구는 주요 개념 

연구인 Teece et al.[52], Eisenhardt and Martin

[27], Winter[54] 등의 주장을 실증 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여 동 역량에 한 학술  이해를 

심화하 다. Winter[54], Helfat and Peteraf[29]

의 동 역량과 운 역량의 계에 한 개념연구가 

반 된 연구모형을 설계하여 역량 간 경로분석을 

수행하 으며 이론 구조와 기존 실증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하 다[41, 43].

둘째, 동 역량과 기업성과에 계에 한 새로운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동 역량, 운 역량과 기업의 

성과와의 계에 한 학술  이해를 심화시켰다. 기

술과 시장의 변화에 따른 산업 구분을 통해서 Teece 

et al.[52]의 변하는 환경 조건과 Eisenhardt and 

Martin[27]의 안정 인 변화 환경이 추가된 연구 주

장을 반 하여 동 역량의 향성을 검증하 다. 실

증분석 결과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고기술 산업군에

서는 동 역량이 성과에 직 으로 향을 주는 반

면 기술 산업군에서는 동 역량이 기업성과에 간

으로 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 환경변화가 빠른 산업에서는 동

역량이 운 역량과 같은 차원에서 기업 성과에 직

인 향을 미치며 환경변화가 안정 인 산업에서

는 동 역량이 운 역량의 상 개념의 역량으로 운

역량을 재구성을 통해 기업성과에 간 으로 

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연구결과는 자원 활용이 상 으로 

제한 인 소기업들의 경우 환경 인 조건을 고려

하여 기업의 역량 개발 방향을 략 으로 선택해야 

더 효율 이고 효과 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실무  시사 을 제공한다. 소기업의 경 진들은 

기업이 속한 산업의 환경 특성을 인지하고 기업의 

역량 개발 략을 합하게 선택해야 한다. 를 들

면, 고기술 산업군의 경우 격히 변화하는 환경조

건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

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응하기 해서 

내부 으로도 빠르게 변화를 수용하고 응하기 

해 일상 인 운 역량보다 동 역량과 련된 활동

과 략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환경이 안

정 인 기술 산업에서는 동 역량 자체가 아니라 

동 역량을 구축하여 지속 으로 운 역량을 재구

성하는 것이 요한 략과제로 생각할 수 있다.

국내 소기업을 상으로 동 역량과 운 역량

이 성과에 미치는 향을 보고자 하 는데 동 역

량에 향을 주는 선행요인들에 해서는 논의하지 

못하 다. 한 산업의 환경 역동성도 고기술군과 

기술군으로 단순하게 구분하여 제시하 다. 향후 

연구는 역량들에 향을 주는 선행요인들과 환경요

인들을 추가하여 좀 더 깊이 있게 요인 간 계와 

상호작용에 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여 정량 인 부분과 정성 인 부분이 

통합된 연구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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